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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갤러리, 혹은 실버 박물관으로 불리는 전시관에는 메

디치 가의 보물과 장식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안내서에 보면 

메디치 가가 직접 사들인 물건들과 직접 주문 제작한 물건들

이라고 한다. 피렌체 산은 물론이고 유럽 각국과 멀리 동양

에서 온 물건들도 있다고 했다. 우리는 무심코 전시관에 들

어섰다가 눈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각종 진귀한 보물 들에 

넋을 잃었다. 

아이보리 상아로 제작한 각종 성물, 그릇, 물병, 벽에 거는 

부조, 장식용 조각상, 오색 찬란한 자개로 장식한 그릇장 (은

은한 한국 자개에 비해 자개의 빛이 훨씬 화려하고 다양했

다), 나무로 정교하게 조각한 미니어처 가구 장식품, 금박으

로 휘황찬란하게 두른 거대한 거울, 금과 은, 그리고 각종 보

석으로 장식한 공예품과 장식품, 유리 공예품과 그릇, 크리스

탈과 금으로 만든 공예품과 그릇, 파란 라피스 아줄리 공예

품, 보석 상자들, 금과 에나멜로 장식한 공예품, 카메오 공예

품과 장신구, 뿔과 금은으로 장식한 공예품, 각종 도자기 등 

메디치 가의 보물들이 끝없이 나왔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릇 전시실이었다. 그 전시실에는 메

디치 가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그릇 세트들이 전시되어 있었

는데 그릇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천국이 바로 그 곳 아니었

을까? 그릇을 좋아하고 즐겨 모으는 주부들이 이 전시실에 

와 보았으면 황홀 했을 것이다. 완벽한 세트로 갖추어진 자기 

식기 세트와 사기 식기 세트가 색깔 별, 무늬 별, 용도 별, 원산

지 별로 전시되어 있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그

릇 세트를 한꺼번에 보기는 처음이었다. 게다가 하나하나 어

쩌면 그렇게 개성 있고 아름다운지! 

신기했던 점은 중국산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이

다. 그 당시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했고 중국산 도자기와 그

릇들이 귀한 무역품들이었기 때문에 메디치 가에서도 엄청

난 양을 사들인 것 같았다. 그렇게 다양한 중국 그릇 세트를 

본 것도 난생 처음이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많은 그릇들

이 단지 장식용이 아니고 메디치 가의 실생활에서 일상적으

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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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봄을 찾아서 
김효신의 피렌체 여행기 그야말로 보물창고처럼 끝없이 쌓여 있는 진귀한 물건들을 

보고 우리는 기가 질려 버렸다. 거의 무감각해질 지경이었다. 

특이하고 화려한 물건들이 쉬지 않고 시각을 자극하는 것은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상적인 물건들이 이 정도인데 

오늘 문 닫은 팔라티나 갤러리에는 얼마나 귀한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을까? 이번에 볼 기회가 없는 것이 무척 아쉬웠다.

실버 박물관 출구 옆에는 메디치 가의 안주인 초상화들이 걸

려 있었다. 그 많은 보물들을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피티 궁전

의 안 살림을 도맡아 했던 주인공들이었다. 그녀들은 혈색이 

좋고 체격도 좋아 보였다. 신분의 위상을 강조하는 듯한 화려

한 옷차림에 영리하면서도 매서운 표정들을 하고 있어서 그야

말로‘여왕 마마’혹은‘공주 마마’다워 보였다. 나는 그 위풍

당당한 여인들이 피티 궁전에 앉아 이 거대한 살림살이를 호령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소박하고 평범한 여인네들의 운명

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을 것이다. 

R과 나는 실버 박물관을 나와 궁전 건물 밖으로 나왔다. 나

른한 오후가 저물어가고 있어서 코트 야드에는 그림자가 지

기 시작하고, 궁전 뒤 보볼리 가든에서 허브 냄새 섞인 부드

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코트 야드를 벗어나기 전에 아치형으로 공간이 형성된 실

내 분수를 보았다. 좌우로 거대한 기둥이 두 개씩 서 있고 한 

가운데 꽤 큰 분수가 있었다. 분수 주위는 여러 개의 조각상

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수영장같은 연못 한가운데서는 작은 

아기 천사 뿌띠가 물을 뿜어 올리고 있었다. 시원한 물줄기를 

보며 주위를 둘러 보고 있는데 R이‘악, 엄마, 저것 좀 봐!’한

다. 물 속에 하얀 아기 천사 하나가 우리 쪽으로 헤엄쳐 오고 

있었다! 포동포동한 왼팔을 허공에 뻗고 몸과 얼굴을 반 쯤 

물에 담근 채 빠른 속도로 다가 오는 것이었다.“으악!”나는 

질겁했다. 아기 천사가 오고 있는데 귀엽다는 생각보다 무섭

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 내 영혼의 상태에 문제가 있었

는지도 모른다. 자세히 보니 아기 천사는 조각이었고 물 밑

에 장치를 해 놓아서 물 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분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 반대 쪽에는 아기 천사 둘이 

물 속에서 서로 싸우는 듯한 조각이 또 있었다. 분수 물이 계

속 움직여서 그런지 신기하게도 아기 천사 뿌띠들은 살아 있

는 것처럼 보였다. 조각품이 살아 있는 듯 보이다니 물이 생

명의 근원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R과 나는 계속 움직이는 뿌

띠들을 한참 보다가 코트 야드를 나와 보볼리 가든으로 올

라가기 시작했다.  


